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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회원들은 나에 대해 궁금해서  실제로 보고 싶어 합니다. 나는 밤잠 못 자면서 글을 쓰느라 정신없습니

다. 

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기도해도 못 할 만큼을 내가 해주

었습니다. 기도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. 기도하면서 회원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. 그러니 이

제 건들기만 해도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. 기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정성 값입니다. 그러니 긍지를 가지

고 열심히 하십시오.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. 그러나 깊은 단계 들어가면 다 

떠오릅니다. 책을 쓸 때도 떠올라서 쓰는 것이지 그냥은 못 씁니다. 10년 20년 것을 다 못 쓰는 것입니다. 어

제한 일도 잊어버리고, 무얼 들어도 70%이상은  잊어버립니다. 적어놓고도 잊어버립니다.  

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. 세계 돌아다닐 것입니다. 이제 앞으로 한국에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 

올 것입니다. 내가 씨를 뿌리면 엄청나게 뿌립니다. 일반 농사가 아니라 엄청난 농사입니다. 산에다 갖다 뿌려 

버리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금년도도 외국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.  비행기로 10대 들어올 것입니다. 앞으로 

몇 십대씩 날아 올 것입니다. 내가 계획해 놨습니다.  많이 오면 힘드니까 앞으로 만 명씩 오도록 할 것입니

다. 그들도 돈이 많이 들고 우리도 대접해야 하니까 그 정도만 오도록 할 것입니다. 사실 그 정도만 와서 돈

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.

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해서 데리고 나오십시오. 이야기 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. 이번에도 

힘들어서 안 나오는 애들,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따라 가니까 못 나

온 애들 500명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.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. 한 번 딱 말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

시 온 것입니다. 기도하면 저금 한 것과 똑 같습니다. 기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

고 내가 이런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특하게 보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열

심히 하도록 하십시오. 

광주지역 지도자들 열심히 해서 전남대학교, 조선대학교 밀어붙여야 합니다. 

건강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. 요즘은 80-90살 보통 삽니다. 그 전에 아픈 것은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

니다. 부모님들 교회 안 나오면  신앙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. 신앙이 공적입니다. 

앞으로 지옥에 관한 책이 나올 것입니다. 6개월 동안 내가 지옥을 봤습니다. 직접 봤습니다. 옛날에는 내가 산

에서 기도할 때 너무 놀란다고 1분밖에 안 보여주셨습니다. 계속 그랬는데 이번엔 오래 봤습니다. 그래서 지

금 쓰고 있습니다. 그거 읽어보면 10명중 9명은 아마 교회 다닐 것입니다. 정말 놀랄 것입니다. 나도 보고서 

너무 놀라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거기서 내가 제일 느낀 것은 단 10분이라도 내보내주면 우리 식구들한

테 가서 정말 지옥이 있다고 무조건 사실 그대로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해도 안 보내주었습니다. 

지옥의 세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. 부귀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.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.  중국

에 몇 달 있다가 들어왔을 때 중국에 큰일 있으니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애들이 다 나와서 괜찮게 

되었습니다. 경제도 하지 말고 이제는 외국에 나가 지 말고 한국에 가서 역사 펴라고 했습니다. 지옥 론에 대

해 거의 다 써놨습니다.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.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. 지구상에서 제일 자세히 썼을 것입

니다.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.  

하니님이 왜 우리를 백 번 천번 만번 용서해주는지 알았습니다. 깊이 깨달았습니다. 그전엔 몰랐습니다. 예수

님께서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지? 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안 보

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.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바쁘냐고 하니 예수님께서 ‘영의 몸도 바쁘다.’ 라고 

하셨습니다. 영의 몸이라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 시간 보다 시간이 만 배가 넘습니다. 그렇게 바쁘십니다. 

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알아줍니다. 나도 꼭 죽을 때만 살려줍니다. 전도하는 것 보고 살려줍니다. 어



떤 어려움이 와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전도 한 것을 가장 크게 보십

니다. 자기 자식 살려줄 때 부모가 제일 크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. 누가 하겠습

니까? 할 사람이 없습니다. 나도 못합니다. 나는 기도만 해줍니다. 무조건 끌고 오십시오. 내가 나가면 하루 

동안 딱 한번 소리 지르면 교회가 5개는 생깁니다. 나도 엄청난 사람입니다. 내가 나가면 세계를 누비며 다니

려고 합니다. 

섭리에 목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계속 관리를 하면 괜찮습니다. 나도 어젯밤에 아팠습니다. 굉장히 아팠

습니다. 아파도 벽에 기대놓고 글을 썼습니다. 아픈 사람들은 먼저 건강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

들을 하도록 하십시오. 

끼가 많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십시오. 코치를 받아 다 하십시오. 소질 재질 있는 

사람들은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. 

 


